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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소방서,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

 

[FPN 정현희 기자] = 동대문소방서(서장 강동만)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.

 

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다중이용업소, 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ㆍ의료ㆍ노유지ㆍ문화ㆍ집회시설 등 8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

는 제도다. 

 

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홈페이지, 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.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현장 확인ㆍ조치 후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

 

불법행위에는 문화ㆍ집회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등의 ▲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(잠금 포함) ▲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▲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. 

 

소방서 관계자는 “위급상황에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명ㆍ재산피해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”며 “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ㆍ관리해달라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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